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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보도 내용 >

□ 2026.8.13. 파이낸셜뉴스는 「청년주택청약 비과세 폐지, 연 6억 걷는다」 

기사에서,

 ㅇ “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청년주택청약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폐지가 

담겼다. 일몰 예정 시기보다 2년이나 앞당기는 것으로, 폐지가 확정되면 

연 6억원이 넘는 소득세를 청년에게서 걷게 된다.”라고 보도하였습니다.

< 정부 입장 >

□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제도*는 지원이 

폐지･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재정(예산)지원 방식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.

    * 무주택세대의 청년 세대주 및 배우자에게 500만원 한도로 이자소득 비과세

 ㅇ 현재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서는 이자소득 비과세 세제

지원과 우대금리를 통한 재정지원이 함께 적용되고 있습니다.

 ㅇ 정부는 세제지원과 재정지원 사업의 목적이 ‘청년층 내 집 마련 지원’

으로서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하여, 정부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

재정지원 사업으로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

□ 재정지원 사업으로의 통합 과정에서 지원 목적은 유지하되 지원의 효과성을 

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있으며, 구체적인 재정지원 방안은 

2027년도 예산안 편성 시 확정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.

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배포 2026. 8. 13.(목)

청년주택청약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제도는 
폐지되는 것이 아니라, 재정(예산)지원으로 

방식이 변경되는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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